
역사의 시계

작성일 : 2012. 11. 16(금) AM 3:00

작성자 : 홍별 

(성찬식 때 분잔 분병을 받은 이후 ‘선생님은 지금 무얼 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선생님의 기도가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몸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더 주님의 몸이 되어 뛰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원하신 주님.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몸이 되어 

인생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저를 희생함으로 양을 치겠나이다. 

제가 희생해서 

주의 생명들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희생하면 되니까 

저를 사용하소서. 

2000년 전 예수님은 

육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저는 시대 주님의 심정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지고 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자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소서. 

지난날 섭리역사를 생각하여 

섭리 모든 자들이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고 

온전한 주의 성찬을 맞도록 축복하소서.”

선생님의 감사 고백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같은 고백을 한 뒤 이후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성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내가 너의 고백을 들었노라. 

선생의 고백을 들었노라. 

선생은 시대 십자가 지고 저 길 가면서도 

저렇게 내게 감사 고백 하는구나. 

내가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선생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 



육의 한계, 혼의 한계, 영의 한계를 넘어 

나 성자의 육으로 

완전히 쓰이는 단계에 도달했다. 

아주 영적이며 

나 성자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네 선생이 있다. 

선생은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가는구나. 

2000년 전, 나사렛 예수가 그랬듯이 

이 시대의 모든 죄를 지고 

이 시대를 지고 섭리사의 너희를 지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가는 선생이구나.

사랑아, 

역사의 시계를 보아라. 

지금 어떤 때이냐.

(선생님이 마지막 조건을 세워 주는 기간, 신약에서 성약으로 완전히 차원을 높여 바뀌는 때입니다. 2012년 

성찬식도 신약의 마지막 성찬식이라는 의미에서, 또 선생님의 조건에 저희들이 육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감사

하며 행하는 것에, 선생님에 대해 의미가 큽니다. 그런 때입니다. 오직 선생님이 주인이 된 때, 성자 주님께서 

선생님을 완전히 쓰고 나타나는 때입니다.)

맞다. 

나 성자가 작정한 때이다. 

네 선생을 쓰고 너희를 쓰고 

성약역사를 펼쳐 나가려 작정한 때이다. 

첫째로 이미 34년 전부터 네 선생을 쓰고 

나 성자가 이 역사를 펼쳐 왔지만 

완전하게 신약에서 독립하여 

네 선생을 쓰고 역사를 펴는 때이다. 

성약의 때다. 

이제는 앞뒤 보지 않고 

선생을 쓰고 역사를 달려갈 것이다. 

역사의 시계가 

어디에 와 있는지 깨달아라.

두 번째로 선생이 부흥강사를 쓰듯, 

너희를 쓸 것이다. 

너희 성찬식을 통하여 

고백하지 않았느냐. 

선생의 육이 되고 

심정이 되겠다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루는 때가 이때다. 

준비된 만큼 쓸 것이다. 

선생의 육이 너무나 필요하니 



내가 심정이 맞고 

선생의 육이 되기에 합당한 자를 들어 

그리 쓸 것이다.

2012년은 조건의 해이다. 

기도하며 내게 간구하며 

조건을 세우는 기간이었다. 

자신을 만들며, 생명을 전도하며 

나 성자 앞에 자신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때였고 

또 나 성자가 작정하고 키워 

더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세우게 하는 때였다. 

양과 염소를 쪼개내는 때이기도 했다. 

이미 나 성자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을 진행시켜 왔으며 

섭리사 안에서도 점차 더 완전하게 

성약역사, 신약역사에 사는 자들이 

구분되어 드러날 것이다.

2013년은 뛰는 해이다. 

너희가 약속한 대로 

선생은 나 성자의 육이 되어서, 

너희는 나 성자의 육이 되고 

선생의 육이 되고 

부흥강사의 육이 되어서 뛰는 해이다. 

준비된 만큼 쓴다고 했다. 

준비된 자는 준비된 만큼 쓸 것이고, 

준비가 안 된 자는 

뛰면서 준비시킬 것이다. 

정말 다른 해와 다른 해이다. 

완전한 독립의 역사, 완전한 성약역사, 

역사에 길이 남는 해이다. 

역사의 전환점이다. 

신약역사의 종지부다. 

선생 역사의 시작이다. 

내가 선생의 육이 되어서 

직접 행하는 해이다. 

지금까지는 선생이 

나의 육이 되어 주어 뛰었다면, 

이제는 나 성자가 직접 

완성된 네 선생을 쓰고 뛸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느냐. 



역사의 때가 급하다는 말이다. 

나 성자가 직접 역사할 것이라는 것이다. 

선생을 쓰고 

사람이지만 

신으로서 역사하는 것을 깨달아라.

(주님, 역사의 시계는 표현하자면 정확히 어느 때입니까?)

추수 때다.

(막 4: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요 4:35,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때가 가까웠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도다. 

나는 이미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는 자는 알고 

모르는 자는 모르는구나. 

모두 영에 깨어 있어라. 

역사의 시계가 어디에 와 있는지 깨달아라.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다.

(마 25:32~33,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너희 중에 양과 염소를 가르리니 

나의 육이 될 자, 

행함으로 보다 높은 차원의 구원을 이룰 자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가르련다. 

너희의 마음에 달렸다. 

행함에 달렸다. 

마지막 때는 이때다. 

역사의 시계는 마지막이다. 

2013년은 새로운 시작, 

하지만 마지막의 전환이며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아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내가 선생을 통해 하는 

완전한 역사에 속한 자들이 되어라. 

선생을 통해 하는 역사를 완전히 믿고 

이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라. 



섭리역사는 창대케 되리라. 

하늘이 정한 역사, 하늘의 축복의 역사.

시대가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 

선생은 저곳에서 

나의 육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나 성자도 작정하고 이루리라. 

너희가 나의 마음이 되어 다오. 

나의 육이 되어 다오.

선생의 육이 되어 주어라. 

그의 육이 되는 만큼 축복이다. 

내가 그를 밝히 드러내 쓰리라. 

섭리 속에서, 

섭리역사를 한 번 들여다보아라. 

역사의 때를 보고 

너는 어디에 와 있는지 깨달아라. 

시대 분체를 통한 

마지막 성약역사의 때에 맞게 행하자. 

선생의 육이 되어 주자. 

그가 내게 했던 것처럼. 

네가 한 고백처럼.

십자가 지어 주자. 

그것이 너 스스로의 축복이다.

모두 차원을 높여 

새로운 역사에서 뛰길 축복한다. 

안녕.


